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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혁, '토트넘 선배'  손흥민 보고 감탄 "나도 빨리 그 레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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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 팀 K리그와 토트넘 홋

스퍼의 경기에 앞서 팀 K리그 양민혁이 토트넘 손흥민과 인사를 나누고 지나치고 있다. 2024.07.3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내년 1월 자신이 합류할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직접 상대해 본

양민혁이 "확실히 다르다"며 혀를 내둘렀다.

프로축구 올스타 팀 K리그는 지난달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과의 '쿠팡플레이 시리즈' 1경기에서 3-4로 패배

한 뒤 "확실히 아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경기는 최근 토트넘과 계약을 체결한 양민혁 덕분에 관심이 한층 고조됐다.

양민혁은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해 전반전 4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빈 뒤 교체로 물러났다.

비록 공격포인트는 없었지만 몇 차례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암벌을 달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 팀 K리그와 토트넘 홋

스퍼의 경기, 팀 K리그 양민혁이 드리블하고 있다. 2024.07.31. yesphoto@newsis.com

경기 종료 후 믹스트존 인터뷰에 나선 양민혁은 손흥민을 적으로 상대한 소감에 대해 묻자 "정말 잘한다는 걸 또 한 번 느꼈다.

나도 빨리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많이 느꼈다"고 답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선수로도 손흥민을 꼽으며 "당연히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제일 인상 깊었다. 슈팅이 역시 다르다는 걸 느

꼈다"며 감탄했다.

이날 양민혁은 전반 23분 이동경이 건넨 침투 패스를 받은 다음 슈팅 기회를 잡았지만 높게 뜨며 무산되기도 했다.

"되게 많이 아쉬웠다. 형들도 그게 들어갔어야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돌아본 양민혁은 "우리 역시 K리그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

들이 뽑힌 만큼 솔직히 그렇게 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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